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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통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전문기업

 ▶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교통인프라 관련 IT서비스 시장 선도

 ▶ 국내 솔루션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 차세대 신사업 선행개발 및 집중투자로 성장동력 마련

에스트래픽
(234300)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교통인프라 관련 IT서비스 시장 선도

에스트래픽은 도로 및 철도 교통 솔루션 개발 및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산화한 요금징수시스템을 필두

로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철도 통신시스템 등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 또한, 전체 직원의 45% 가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핵심인력 기반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교통 

솔루션의 고도화 및 선행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종합 교통 

솔루션 사업의 선두주자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내 솔루션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동사는 모든 차량이 정차없이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차세대 요금 수

납체계인 스마트톨링을 개발하여 2016년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다수의 국내 고속도로에 구축중이다. 철도 사업 또한 KTX 개통 시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후속 프로젝트와 국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지능형 교통시스템, 철도 통신시스템 분야에서의 수행 실

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아제르

바이젠과 콜롬비아에 지능형교통 시스템(ITS)를 구축 중이며 스페인과 

프랑스에는 세계 최초 상하 개폐형 스크린도어 솔루션을 시범사업을 진

행 중이다. 2019년 7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워싱턴 D.C 역무

자동화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확대로 사업다각화가 진행 중

이다.

차세대 신사업 선행개발 및 집중투자로 성장동력 마련

도로와 철도 교통 사업 이외에 전기차 충전인프라사업과 공항ICT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선정되어 2021년까지 충전기 1,100기 이

상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성장 초기인 전기차 산업에 적극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5G 기반 자율주

행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제센터 시스템, 센서 등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등 자율주행사업에 있어서도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R&D투자를 지속하

고 있다. 

시세정보(12/26)

현재가 6,61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788억원

발행주식수 11,921,180주

52주 최고가 13,250원

52주 최저가 6,000원

60일 평균 거래대금 3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36,868주

외국인지분율 1.61%

주요주주

문찬종 11.71%

투자지표       (억원, IFRS연결)

구분 2016 2017 2018

매출액 888 773 407 

 증감(%) 44.0 -13.0 -47.4 

영업이익 88 51 (88)

 이익률(%) 9.9 6.6 -21.5

순이익 73 29 -90 

 이익률(%) 8.2 3.8 -22.2 

ROE(%) 51.9 9.5 -21.1 

ROA(%) 19.5 3.8 -8.7 

부채비율(%) 173.7 139.3 148.8 

유보율(%)
1,779.

6 668.7 603.7 

EPS(원) 786 297 -759 

BPS(원) 1,830 3,843 3,518 

PER(배) 38.1 

PBR(배)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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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기업현황

주요사업 현황 및 

연혁

에스트래픽은 2013년 삼성SDS가 도로 및 철도교통 사업부문을 분사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2017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요

금징수 시스템 등의 도로교통사업과 철도신호 및 통신 시스템 등의 철도교통사업

에 대한 IT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안

전통신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숙련된 인

력 및 자체 솔루션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사업영역

*출처: 에스트래픽 IR자료 발췌

동사의 모태는 삼성전자의 산업전자사업부로 1991년 도로교통 사업을 개시한 이

후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 사업과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을 수행하였

다. 1990년대 말, 삼성SDS로 사업이 이관되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교통관리 

및 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7년에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시스템을 

전국에서 개통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징수 

시스템인 TCS(Toll Collection System)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산화하는 등 

다수의 자체 솔루션을 기반으로 교통사업의 마켓 리더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2013년 삼성SDS의 교통사업 핵심인력들이 관련 기술과 특허권 등 도로 및 철도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독립해 에스트래픽을 설립하였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톨링,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등 신규 솔루션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 상

장된 2017년 이후로는 아제르바이젠 고속도로 요금수납 시스템 구축 사업 및 프

랑스 파리 지하철에 상하 개폐형 스크린 도어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사

업으로도 진출하였다. 최근에는 서울시 C-ITS 실증사업인 세계 최초 5G 자율주

행사업에 참여하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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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조직 현황

법인을 설립하여 워싱턴 D.C 지하철 역무자동화시스템인 AFC(Automatic Fare 

Collection)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이다. 종속회사로는 [표 1]

과 같이 철도 통신 시스템과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내 계열사 2곳과 각각 

미국, 인도에 설립된 2개의 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표 1] 계열사 현황

구분 회사명(주요사업) 지분율

국내 

비상장 

법인

에스티전기통신(주) (철도 전용 무선 통신 시스템 구축) 62.5%

서울신교통카드(주) (서울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70.0%

해외 

비상장 

법인

STRAFFIC AMERICA, LLC (역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0.0%

STRAFFIC INDIA PRIVATE LIMITED(자동요금징수시스템구축) 100.0%

*출처: 에스트래픽 DART공시자료 재구성

동사가 설립된 이후로 변함없이 문찬종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올라 있으며 2019

년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1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재현 등기임원

이 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6.6%이다. 

[표 2] 주요주주 현황

주주명 직책 지분율

문찬종 대표이사 11.7%

이재현 등기임원 11.0%

*출처: 에스트래픽 DART공시자료 재구성

에스트래픽은 도로교통 및 철도교통 인프라의 지능화, 첨단화 기술개발을 위한 기

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임직원 140여 명 중 45%가 20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는 등 숙련된 기술인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또한, 20여명의 연구소 인력을 포함한 80%에 달하는 110여명의 인력

이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조직은 [그림2]와 같이 기술연구소의 

기술기획팀, 통신기술팀, H/W, S/W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서는 주로 도로교통 시스템의 선행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TCS, ETCS(Electric 

TCS), 다차로톨링 시스템 등의 핵심 솔루션을 개발 및 고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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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사의 조직도

*출처: 에스트래픽 홈페이지 발췌

또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평균금액은 32.5억원으로 2018년 결산 기준 총 매

출액의 약 6.9%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핵심사업 분야인 도로 및 철도 교

통 솔루션 고도화와 자율주행 사업 등 첨단화되어가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

스템(C-ITS)을 비롯한 차세대 교통 인프라 관련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표 3]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및 비중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자산인식 

연구개발비용
425,000 319,262 1,102,887

비용인식 

연구개발비용
2,450,225 2,613,517 2,892,276

연구개발비 합계 2,875,225 2,932,779 3,955,162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
6.9% 2.6% 4.5%

*출처: 에스트래픽 DART공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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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수주 현황

에스트래픽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11개국 100여개의 고객을 대상으로 600여건

이 넘는 교통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유료도로 증가에 따

른 지속적인 요금징수시스템 수주로 2018년말 기준으로 TCS 국내 점유율은 

8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스마트톨링, C-ITS 관련 도로사업 신규 수주액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철도 사업 역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수행경험과 기술

을 바탕으로 2010년, 2016년 신호연동시스템 구축 관련 후속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으로 갖춘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추진

한 2019년에는 3분기까지 글로벌 사업 신규 수주액 200억원을 기록하며 2017년 

35억원, 2018년 114억원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2019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도로사업 372억원, 철도사업 187억원, 글로벌 사업 268억원 등 약 

827억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4] 2019년도 주요 수주 내용

사업 내용
금액

(억원)
사업 수행기간

요금징수 시스템 구축 (국내 남부권) 56 2019.10.24 ~2019.12.31

워싱턴 D.C 역무자동화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 183 2019.10.22 ~2026.12.31

하이패스시스템 구축 34 2019.10.04 ~2019.12.31

민자노선 요금징수설비 구축 38 2019.09.16 ~2019.12.31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 62 2019.04.24 ~2020.12.31

아제르바이잔 요금징수 시스템 구축 110 2019.02.18 ~2020.02.17

서울시 C-ITS 실증사업 83 2019.01.31 ~2020.12.31

*출처: 에스트래픽 DART공시자료 및 IR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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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산업분석

ITS 산업의 정의

에스트래픽의 핵심사업은 도로 및 철도 교통 솔루션 사업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을 통하여 지능화, 첨단화된 교통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동사의 사업 분야를 기반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산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TS란 기존의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

여 교통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통 체계의 운영 및 관리

를 최적화 및 자동화한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ITS는 차량의 증가 및 물류 운송의 

증가로 발생한 혼잡, 안전, 환경 등의 세계적인 교통문제 개선 및 교통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최근에는 도로, 자동차(스마트카), 보행자 간 협력 시스템이

면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차세대 교통체계인 C-ITS(Co-operative ITS)로 발전

하고 있다. 오늘날 제공 중인 ITS 서비스로는 차량 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

해 자주 접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과 같은 교통 안내 시스템, 동사의 주요 솔루션인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교통상황에 따른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등이 있으며 차량 

간(Vehicle to Vehicle), 차량과 인프라 간(Vehicle to Infrastructure) 등의 지

속적인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로 지속 발전 중이다. 

[그림 3] ITS 구성도 및 목적

* 출처 : 국토교통부,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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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산업 특징 및 

주요 참여자

ITS 산업은 정부 주도의 ITS 인프라, 정부와 민간 주도의 ITS 시스템과 ITS 서

비스가 조화를 이루어 차량 안전 확보, 효율적인 주행, 빠르고 원활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ITS 산업 주체를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그림 4] 참조), 수요자는 도로교통시스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

단체, 도로 운영자, 도로이용자 및 기타 사용자 등이 있으며 공급자는 컴퓨터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통신사업자, 기타 요소기술 제공업체 등이 있다. 또

한, 정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주체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형성을 위한 

사업지원 육성, 효율성, 안전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TS 산업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기

반으로 1~3단계에 걸쳐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동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ITS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U-Transportation 기반 기술, U-City 구축사업, U-ECO City, 첨단버스정보시

스템 구축 사업,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등 지능형 생활교통 서비스를 중점적으

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수정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로환경 및 자율주행을 위한 협력형 ITS 기반 

안전지원 서비스와 도로인프라 지원시스템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자율주행 상용화

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를 추진 중에 있다. 

[그림 4] ITS 산업 주체 구성도

사업주체 역할
정부기관 도로 망 및 기반 인프라 구축

자동차 및 ITS 관련 시스템 

제조업체
인프라를 이용한 ITS 관련 시스템 구축

ITS 관련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업체

ITS 인프라와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일반 소비자 및 기업
도로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구매 및 

이용

* 출처 : ETRI, ITS 시장 구성 및 사업주체의 역할’,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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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장 현황 KISTI 마켓리포트에 따르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센서 및 장비 등을 포함한 

ITS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96억 달러에서 연평균 약 12% 성장하여 

2021년 약 386.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ITS 시

장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ITS 사업을 집중하여 실증 시험을 마치고 사업화와 제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ITS 시장은 ITS 인프라 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 및 서비스 사업 등 많

은 산업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ITS 사업은 인프라 제품의 특성 상 대규모의 공사

와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 구축된 설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내 시장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기준 국내 시장 규

모는 약 5,456억 원에서 2021년에는 약 1조 7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세계 시장의 약 2.4%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국내외 ITS 시장 규모

<국내 ITS 시장 규모 (단위:억 원)>

<세계 ITS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KISTI 마켓리포트 ‘지능형 교통 시스템’ 보고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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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기술분석

도로교통 솔루션 에스트래픽은 도로 교통시설에 전자·정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

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는 도로교통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TCS, ETCS와 같이 유인/무인 요금징수 시스템을 비롯하여 도로 위 실시간 정보

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교통관리 시스템, 버스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운행과 

배차 관리 및 운행인력을 분석하고 승객에게는 도착 예정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버

스운행관리 시스템 등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운전자 및 승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가 2020년까지 수행하는 세계 최초 5G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에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차세대 도로교통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6] 동사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류

*출처: 에스트래픽 홈페이지 발췌 

동사의 주요 솔루션인 요금징수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산화한 관련 핵

심 기술과 특허권을 바탕으로 다차로 하이패스와 영상인식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톨링,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 이용 시 중간 정차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납부하는 원톨링 시스템 등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스마트톨링은 모든 차량이 감속없이 주행하는 상태에서 근거리 전용 고속패킷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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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DSRC(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MLFF(Multi Lane Free Flow System)시스템이다. 차량과 요

금징수시스템을 통과할 시 주파수 안테나(RF) 방식과 적외선(IR)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무선통신이 이뤄진다. 동사는 현재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에 스마트톨링을 구축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350여개 톨게이트

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그림 7] 스마트톨링 관련 지적재산권 

다차로 자유 주행 환경에서의 통행요금 징수 시스템 및 그 방법 제10-1298245호

대
표
도

내
용

본 발명은, 다차로 자유 주행 환경에서의 통행 요금 징수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ETCS 기반의 하이패스 통행 요금 징수 서비스를 
복수의 차로들에 대하여 단일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 무인화를 통한 
관리자 및 결재자 고용을 최소화한 인건비를 절약하고, 톨게이트의 빠른 
통과로 인해 톨게이트 구분에서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

* 출처: KIPRIS 특허정보시스템 재구성  

또한, 정보통신 기술발전으로 고정식 검지 및 단방향 통신을 활용하는 1세대 ITS

에서 차량 위치기반의 이동형 검지 및 양방향 통신에 기반을 둔 C-ITS로 지능형

교통체계가 진화하고 있다. 에스트래픽은 이러한 통행수단 및 기술의 변화에 발맞

춰 C-ITS와 차량자동화를 접목한 협력형 자율주행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 

[그림 8] C-ITS의 기존 ITS 대비 특징

* 출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2012 ITS 발전전략 발췌  



에스트래픽(234300)

11

에스트래픽은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5G 기반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사업

을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수주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차량과 차

량, 차량과 교통시설물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주고받고 자율주행차가 초정밀전자지

도와 센서, IoT기술을 이용해 협력 주행하는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데 동사는 관

제센터 시스템, CCTV 및 딥러닝 검지기 센서,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공급한다. 

자율주행차량의 한계 극복을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

시대에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철도 교통 솔루션 에스트래픽은 도로 교통 솔루션 뿐 아니라 철도 교통 솔루션에서도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동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철도전용 차세대 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인 LTE-R(Long-Term Evolution 

for Rail) 솔루션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상용 노선에 적용하였다. 해당기술은 분산

된 철도무선망을 3GPP 규격을 준수하는 LTE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철도전용 무

선망으로 통합해 음성과 영상, 데이터 등 철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스템이다. LTE-R 솔루션을 활용한 관제센터와의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기술

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도 진출하여 통신망 내 복합단말기를 공

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높은 기술력과 자체 솔루션 기반으로 철도사업을 지속

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그림 9] LTE-R 차상설비 구성도

*출처: 에스트래픽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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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사는 서울시 도시철도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2016년 11월 수주하

여 서울교통공사 1~8호선 277개 역사에 교통카드 단말기, 통합 정산시스템 등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역사시스템 구축사업과 더불어 2027년까지 10년

동안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선불교통카드 운송수입금의 일정률 이하를 수

수료로 확보하게 되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자회사 서울신

교통카드(주)를 설립하였으며 전국호환 선불형 교통카드 사업, 단말기를 활용한 

광고 사업 등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해 사업영역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호환형 교통카드의 결제 및 정산시스템, 역사 간 실시간 통

신시스템 등 자체 솔루션 개발을 통해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전자지

불정보를 바탕으로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10] 교통카드시스템 관련 지적재산권

교통카드 통합관리 시스템 제10-1986562호

대
표
도

내
용

본 발명은, 교통카드 발매장치와 접촉형 교통요금 정산장치에서 중복된 
기능과 구성들을 제거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유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통카드 발매장치에서 수집된 정보와 접촉형 교통요금 
정산장치에서 인식된 정보를 각 통신부를 통해 이중화하여 각각 전송하고 
전송받는 처리결과의 동일 여부에 따라 교통카드를 충전시키거나 또는 
도어를 구동시키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통신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해킹방지가 가능하다. 

* 출처: KIPRIS 특허정보시스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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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재무분석

도로부문 사업실적 

부진으로 매출 

감소

제이비자산운용 등 

장기차입금 250억 

상환으로 현금감소

2018년 매출액은 407억 원으로 2017년 773억 원 대비 47.4% 감소하였다. 2017

년 매출액 증가율은 -13.0%로 매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영업이익율은 2016년 

9.86%에서 2017년 6.56%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21.53%로 적자 전환하였다. 

전반적으로 취약한 수준의 연간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업발주 지연 및 

광명서울/이천오산 고속도로의 착공지연 등에 따른 도로 부문의 기성실적 축소로 전

년대비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2019년 3분기 매출액은 2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증가하였다. 

2018년도 부채비율은 148.8%, 차입금의존도는 40.92%로 산업평균 대비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제이비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250억 원의 상환

에 따라 현금등가물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표 5] 부문별 매출 추이 변화(별도) (단위 : 백만원, %)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도로 65,654 73.98 66,802 58.12 26,076 62.76 15,635 63.80

철도 23,095 26.02 48,131 41.88 15,474 37.24 8,871 36.20

합계 88,749 100.00 114,933 100.00 41,550 100.00 24,506 100.00

[표 6]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간 증권사 발간 레포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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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주요이슈 및 전망

전기차 충전인프라 

선점 및 사업확대

글로벌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내 전기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해 2018년 연간 판

매량이 전년 대비 26.2% 증가한 12만 5000여대를 기록하는 등 점차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지자체의 전기 택시 보급 정책, 그

리고 자동차 업계의 다양한 전기차 출시로 인해 관련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에스

트래픽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주요 신

사업으로 앞세우고 이마트, BGF리테일, 기아자동차, SK에너지 등과 협력해 전국에 

2019년 9월 말 기준 총 800대의 급속충전기를 구축해 민간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동사의 솔루션은 하이패스, 번호인식 등의 자체 보유기술을 적

용하여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전기 충전소 보

급 지원책과 동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대표 전기차 인프라 사업자 자리를 공

고히 하고 신규 매출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림 11]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

*출처: 에스트래픽 IR자료 발췌

동사의 사업분야는 국가기간 산업에 속하여 고도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바탕

으로 사업 수주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이나 SOC 예산에 따라 매출이나 이

익이 좌우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 2010년대 말부터 적극

적인 해외영업을 통해 해외수주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경기 및 정책 의존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아제르바이잔과 콜롬비아에 추진 중인 ITS 사업, 

유럽에서 시범사업 중인 세계 최초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VPSD) 구축사업을 통해 

레퍼런스 확보 후 중남미, 동남아, 유럽 등의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

인 해외사업을 위한 전진 기지인 인도와 미국 현지에 각각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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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Annual) (단위:� 백만원,� IFRS연결)

2016.12 2017.12 2018.12

매출액 88,846� 77,300� 40,678�

� � � 증가율(%) 44� (13) (47)

매출원가 69,658� 61,002� 36,202�

매출총이익 19,189� 16,298� 4,476�

판매비와관리비 10,433� 11,228� 13,236�

� � � 인건비 4,855� 4,808� 5,828�

� � � 일반관리비 1,784� 3,042� 4,040�

� � � 판매비 119� 143� 349�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3,675� 3,236� 3,019�

영업이익 8,756� 5,070� (8,760)

� � � 영업이익률(%) 10� 7� (22)

� � � 영업외수익 200� 145� 775�

� � � � � � 금융수익 90� 81� 548�

� � � 영업외비용 716� 1,244� 4,198�

� � � � � � 금융비용 263� 614� 1,325�

세전계속사업이익 8,240� 3,971� (12,183)

� � � 법인세비용 918� 1,044� (3,174)

� � � 계속사업이익 7,322� 2,927� (9,009)

� � � 중단사업이익 　 　 　

당기순이익 7,322� 2,927� (9,009)

� � � 순이익률(%) 8� 4� (22)

기타포괄손익 (137) (131) (253)

총포괄이익 7,186� 2,796� (9,263)

포괄손익계산서� (Quarterl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IFRS연결)

2018.1Q 2018.2Q 2018.3Q 2018.4Q 2019.1Q 2019.2Q 2019.3Q

매출액 4,835� 6,497� 9,730� 19,617� 5,453� 8,950� 10,953�

매출원가 4,810� 6,480� 8,510� 16,402� 6,351� 8,380� 11,073�

매출총이익 25� 17� 1,219� 3,215� (898) 570� (120)

판매비와관리비 3,340� 3,606� 2,762� 3,528� 3,445� 3,622� 3,860�

� � � 인건비 1,489� 1,461� 1,792� 1,086� 1,617� 1,462� 1,716�

� � � 일반관리비 1,108� 1,023� 700� 1,208� 1,299� 1,257� 1,118�

� � � 판매비 43� 66� 58� 182� 63� 60� 66�

�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699� 1,056� 212� 1,052� 466� 843� 961�

영업이익 (3,315) (3,589) (1,543) (313) (4,342) (3,052) (3,980)

� � � 영업외수익 160� 191� 110� 313� 95� 334� 200�

� � � � � � 금융수익 129� 15� 191� 213� 18� 130� 109�

� � � 영업외비용 713� 209� 1,887� 1,389� 1,046� 584� 641�

� � � � � � 금융비용 306� 199� 166� 654� 545� 579� 620�

세전계속사업이익 (3,868) (3,607) (3,320) (1,389) (5,294) (3,302) (4,421)

� � � 법인세비용 (587) (491) (1,189) (906) (1,148) (655) (929)

� � � 계속사업이익 (3,280) (3,116) (2,130) (482) (4,146) (2,647) (3,492)

� � � 중단사업이익 　 　 　 　 　 　 　

당기순이익 (3,280) (3,116) (2,130) (482) (4,146) (2,647) (3,492)

기타포괄손익 (253) 5�

총포괄이익 (3,280) (3,116) (2,130) (736) (4,146) (2,647) (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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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Annual)� �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IFRS연결) 현금흐름표� (Annual)� �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IFRS연결)

2016.12 2017.12 2018.12 2016.12 2017.12 2018.12

유동자산 36,698� 53,461� 41,670� 영업활동� 현금흐름 9,977� 4,465� (9,616)

� � � 현금및현금성자산 5,058� 33,165� 6,556� � � � 당기순이익 7,322� 2,927� (9,009)

� � � 단기투자자산 9,660� 4,830� 15,830� � � � 현금유출없는비용 2,810� 3,841� 9,976�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471� 13,720� 13,890� � � �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34� 188� 537�

� � � 재고자산 581� 386� 267� � � � � � 무형자산상각비 635� 955� 4,615�

� � � 기타비금융자산 3,928� 1,359� 4,478� � � � 현금유입없는수익 180� 147� 3,914�

비유동자산 10,268� 53,249� 60,003� � � � 자산부채변동 821� (555) (4,579)

� � � 유형자산 510� 2,271� 6,871� � � � � � 매출채권의�감소 (5,859) 7,329� (2,977)

� � � 무형자산 5,168� 45,263� 45,777� � � � � � 재고자산의�감소 (548) 195� 280�

� � � 장기투자자산 3,185� 3,412� 3,291� � � � � � 매입채무의�증가 3,951� (900) (2,480)

� � � 장기매출채권등 440� 657� 866� 투자활동�현금흐름 (10,853) (39,004) (23,029)

� � � 이연법인세자산 770� 1,146� 2,750� � � � 투자활동�현금유입 1,350� 5,260� 7,028�

� � � 기타비금융자산 195� 135� 75� � � � � � 유무형자산의감소 5�

자산총계 46,966� 106,710� 101,673� � � � � � 투자자산등의감소 115� 430� 934�

유동부채 22,490� 32,270� 37,650� � � � 투자활동�현금유출 12,203� 44,264� 30,058�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041� 15,328� 14,207� � � � � � 유·무형자산의�증가 1,718� 43,072� 17,760�

� � � 유동차입부채 　 16,000� 22,500� � � � � � 투자자산등의�증가 825� 1,191� 1,297�

� � � � � 단기차입금 　 14,500� 17,500� 재무활동�현금흐름 2,911� 62,646� 6,047�

� � � � � 유동성장기부채 　 1,500� 5,000� � � � 재무활동�현금유입 4,000� 63,265� 31,285�

� � � 기타비금융부채 2,519� 701� � � � � � 유동부채의�증가 　 14,500� 3,000�

� � � 단기충당부채 　 242� � � � � � 비유동부채의증가 4,000� 27,500� 28,285�

비유동부채 7,316� 29,839� 23,158� � � � � � 자본의증가 　 21,265�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재무활동�현금유출 1,089� 619� 25,238�

� � � 비유동차입부채 　 26,000� 15,963� � � � � � 유동부채의�감소 　 　

� � � � � 사채 　 2,500� 15,963� � � � � � 비유동부채의�감소 　 25,000�

� � � � � 장기차입금 　 23,500� 　 � � � � � � 자본의감소 1,042� 571� 1�

� � � 기타비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 2,035� 28,107� (26,598)

� � � 퇴직급여채무 57� 　 � � � 기초�현금 2,987� 5,058� 33,165�

� � � 장기충당부채 426� 700� 617� � � � 기말�현금 5,058� 33,165� 6,556�

부채총계 29,806� 62,109� 60,808�

지배주주지분 16,627� 44,068� 40,332�

� � � 납입자본 940� 5,943� 5,961�

� � � � � � 자본금 940� 5,943� 5,961�

� � � 이익잉여금 16,243� 18,990� 9,379�

� � � 기타자본구성요소 (556) 19,136� 24,993�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기타자본구성 (556) 19,136� 24,993�

비지배주주지분 532� 532� 532�

자본총계 17,159� 44,601� 4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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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투자지표

(IFRS연결) 2016.12 2017.12 2018.12

주당지표(원) 　 　 　

� � � EPS 786� 297� (759)

� � � BPS 1,830� 3,843� 3,518�

� � � DPS 　 20� 　

Valuation(배) 　 　

� � � PER 　 38.1�

� � � PBR 　 2.9� 2.9�

� � � EV/EBITDA 0.1� 22.4� 　

성장성(%) 　 　

� � � 매출액증가율 44.0� (13.0) (47.4)

� � � 영업이익증가율 46.2� (42.1) 　

� � � 총자산증가율 67.8� 127.2� (4.7)

수익성(%) 　 　

� � � ROE 51.9� 9.5� (21.1)

� � � EBITDA� margin 10.7� 8.0� (8.9)

� � � 배당수익률 　 0.2� 　

안정성(%) 　 　

� � � 부채비율 173.7� 139.3� 148.8�

� � � 이자보상배율(배) 33.3� 8.3� (6.6)

� � � 유보액/총자산비율 35.6� 37.2� 35.4�

활동성(%) 　 　

� � � 총자산회전율 2.4� 1.0� 0.4�

� � � 매출채권회전율 8.9� 7.3� 4.1�

� � � 재고자산회전율 289.3� 159.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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